
사유리 모자의 ‘슈돌’ 출연...
공영방송 KBS의 역할을 생각한다

 

  후지타 사유리 씨의 가족이 KBS 간판 육아 예능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는 문제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다.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
은 사유리 씨의 가족이 TV에 출연해도 되는지 질문이 나왔다.

 

<출처:KBS>

   이것은 공영방송 KBS의 지향점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다. 방송법 제44조 ‘한국방송
공사의 공적 책임’ 3항을 보면, 공익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를 담는 것이 KBS 의무
이자 가치라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생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포
용성을 이야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영미디어가 추구해야 하는 공익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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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리 씨 가족의 모습은 ‘새로운 가족’의 자연스러운 형태

 
   합계출산률 ‘0’명대인 저출생 시대,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사유리씨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공익적이다. 사유리씨는 여느 부모들과 다름 없이 산통 끝에 
출산을 하고, 밤잠을 설치며 아이를 돌보고,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는 데 온 힘을 다
한다. 사유리 씨의 육아는 정상과 비정상의 잣대를 댈 수 없을 만큼 모두 똑같이 소
중한 가정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할 것이다.

<출처:유튜브_사유리TV>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혼출산율은 OECD 국가 평균 40.7%에 비해 한국은 
2.2%다. 비혼율이 더 높아지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혼출산률은 늘어날 가능
성이 높다.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지 얘기하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미디어가 정치적 진보 
뿐 아니라 사회 관념의 진보, 삶의 진보를 이야기하는 사례이다. 공영미디어가 화두를 
던져 함께 이야기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수신료의 가치는 이때 발휘된다. 우리 사회 소수를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
리에 귀 기울이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KBS의 공적 책임이다. 현실을 부정
하기보다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는 변화하고 조금씩 발
전한다.



 
   사유리씨의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은 공영미디어 KBS가 사회의 ‘모범’, ‘전형’
을 이야기하기보다 ‘현실’, ‘삶의 진보’, ‘변화’를 이야기해야 함을 나타낸다.

우리는 사유리 씨와 아기를, 새로운 형태의 모든 가족들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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